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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형 밀 계통의 주요 농업형질 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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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국내 밀 품종의 수량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량구성요소의 개선이 요구된다. 즉, 일수립수, 단위면적당 수수와 천립중의 증가가 

필요하다. 최근 이삭길이가 길뿐만 아니라 일수립수가 많고, 천립중이 무거워 수량구성요소가 우수한 장수형 밀 계통이 개발

되어 국내 밀 품종의 수량성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. 이러한 장수형 밀 주요 계통의 주요 특성 중 농업형질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

수행하였다.

 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는 장수형 밀 계통으로 육성된 품종으로 개발된 11계통과 국내 개발 품종 중 주로 재배되고 있는 ‘금강’과 ‘조경’, 장수

형밀 품종으로 개발된 ‘태중’을 대조구로 이용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전작포장(전북 전주시 소재)에서 재배하면서 주요 농업형

질과 수량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. 시험재배는 표준재배법으로 시험하였으며, 농업형질 특성 및 수량구성요소, 수량 등은 농

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(RDA 2012)에 준하여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장수형 밀 계통의 출수기는 평균 5월 1일(최저 4월 30일 ∼ 최고 5월 2일)로 금강보다 늦게 나타났으나, 일부 계통은 대조품종

인 태중(5월 1일)보다 1일 이상 빠르게 나타났다. 성숙기는 평균 6월 2일로 금강보다 4일 정도 늦었으나 일부 계통은 대조품종

인 태중보다 같거나 빠른 특성을 나타내었다. 장수형 밀 계통의 간장과 수장은 각각 74㎝와 10.9㎝로 국내 품종보다 간장이 

크고, 수장이 길게 나타났으며, 1수립수는 평균 45립(최소 30립, 최대 52립)으로 금강(30립)보다 많았다. 대조품종인 태중의 

간장, 수장과 1수립수는 각각 78㎝, 12.3㎝와 46립으로 금강보다 간장과 수장이 크고 1수립수가 많게 나타났다. 천립중은 평균 

51.0g(최저 34.4g, 최고 57.7g)으로 금강(50.8g)보다 크고, 태중(55.8g)과는 비슷하여 대립종의 특성을 나타냈다. 단위면적당 

생산량은 평균 444kg/10a로 금강(411kg/10a)보다 많고, 태중(447kg/10a)과 비슷하였으며 일부 계통은 500kg/10a 이상으로 

금강이나 태중보다 27% 이상 증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. 수량구성요소중 일수립수와 천립중의 특성은 기존 품종보다 높아 

수량성은 27% 이상 증수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, 수량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단위면적당 수수가 적은 것

을 판단되었다. 즉, 장수형 밀 계통의 수수는 평균 618개/m
2
로 금강(933개/m

2
)과 조경(922개/m

2
)보다 300개 정도 적어 수량성 

증진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. 향후 국내 밀 품종의 수량성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장수형 밀 계통의 분얼수를 유전적으로나 

재배적인 방법으로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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